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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위원회, 중국산 타일에 대한 
반덤핑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7월 19일(목) 제379차 회의를 개최하여,

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

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

하여,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.06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

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.

*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‘05.12월부터 수출자별로 9.06~29.41%의 덤핑
방지관세를 부과 중

ㅇ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

으로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 시장규모는 ‘16년 기준 약 7,000억 원,

이 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60%, 국내산은 약 30% 수준이다.

ㅇ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,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

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,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

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

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.

-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

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

‘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이다.



ㅇ 또한, ‘16년 중국의 도자기질 타일 생산능력은 ‘13년 대비 크게 증가

(약 22%)하였으나, 동 기간 가동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잉여 수출여력이 

더 커졌고, 세계 6개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

위원회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요가 늘고 있는 

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

크다고 판정했다.

□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, 기획재

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

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.



붙임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재심사 개요

□ 재심사 요청 개요

ㅇ 요청인 : 대동산업(주), ㈜대보세라믹스, ㈜한보요업, 성일요업(주)

ㅇ 요청서 접수일 : ‘17. 8. 22.(접수 : 기획재정부장관)

ㅇ 피요청인 : 중국 광동지아준 등 21개사

ㅇ 부과중인 덤핑률 : 9.07~29.41%

□ 재심사 대상물품

ㅇ 품명 : 도자기질 타일(Ceramic Tiles)
* 점토, 고령토 및 장석 등을 주원료로 성형 및 소성공정 등을 거쳐 제조한 가로

및 세로의 길이가 70mm～1,300mm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

ㅇ 용도 :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

□ 조사경과

ㅇ ‘17.10.26. :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정(기획재정부)

ㅇ ‘18.5.24. : 공청회 개최

ㅇ ‘18.7.19 : 위원회 최종판정

□ 국내시장 현황(‘16년) : 약 7천억원 (약 200만톤)

구  분 국내산 중국산 기타국산

점유율 약 30% 약 60% 약 10%

□ 향후 일정

ㅇ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관보게재 (‘18.10.25.까지)


